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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부가 기업들을 戰線 내세우면 안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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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본의 경제보복]

일본통 김현철 前 靑보좌관 "정경분리로 日과 다르게 가야"

문재인 청와대 첫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〈사진〉 서울대 일본경제연구소장이 8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, "정부가 일본

문제로 기업들과 공개적으로 만날수록 기업들의 활동 공간은 줄 것"이라며 "정부가 기업들을 정치·외교 '전선(戰線)'에 내세우면

안 된다"고 말했다.

김 소장은 일본 나고야상과대, 쓰쿠바대 부교수로 재직했고,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위원을 지낸 현 정부의 대표적 '일본통'으로 통

한다. 그는 "정부가 기업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"이라면서도 "다만 그 만남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엔

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"이라고 했다.

김 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"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여태 한·일 관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"이라며 "아베 정부는 (일본) 기업

들을 눌러 한국과 협상에 응하지 말게 하면서 '정경분리의 원칙'을 파괴하고 있다"고 했다. 김 소장은 "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전략으로 가야 한다. 정경분

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"며 "(정부가 계속 기업을 만나면서) 정경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오히려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

수 있다"고 했다.

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추가 보복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 협의에 나서고 있다. 김상

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삼성·현대차·SK 등의 총수·CEO를 만난 데 이어 오는 1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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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.

김 소장은 또 "대외적으로 정부가 기업들과 '공동 대응'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기업들의 활로(活路)는 점점 더 줄어들 것"이라며 "정치적으로

강경한 목소리는 정부가 내면서 기업은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"고 했다. 청와대는 일본 보복 조치의 대책 중 하나로 '반도체 소재 국산화 방침'을 내놨지

만, 김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"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"며 "궁극적인 해법은 아니다"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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